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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1주년)
규제 샌드박스로 부동산 투자에 혁신금융 서비스가 들어선다

4월 중(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39번째 출시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롭테크 카사코리아

5월 초(코리아 핀테크 위크)
카사코리아, 코리아핀테크위크에서 부동산 투자 체험부스 선봬

제안사는혁신금융서비스, 위탁테스트, 테스트베드, 지정대리인등정책에대한이해가풍부합니다.제안사소개



제안사는 P2P, 블록체인, 스타트업등다양한홍보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카사코리아에적용할것입니다.

기사게재▶기사페이지내댓글게재가가능한 CP 언론사선별▶오픈카카오톡방공유

CP 언론사를선별해서공유하는이유는 CP 언론사만기사하단에댓글작성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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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방송/통신 IT 매거진/전문지 스포츠

위키트리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OBS 넥스트데일리 한국대학신문 월간 산 스포츠월드

경향신문 매일경제 인더스트리뉴스 SBS IT조선 헬스조선 사이언스타임즈 스포츠투데이

미디어SR 나우뉴스 데이터뉴스 JTBC 헬로디디 MONEY 매경이코노미 뉴스엔미디어

세계일보 미디어 SR 뉴스핌 KNN 블로터 투데이신문 낚시춘추 스포츠Q

UPI뉴스 동아일보 M이코노미 SBS CNBC IT동아 PC사랑 게임메카 스포츠경향

프라임경제 한국금융 더팩트 뉴시스 디지털투데이 채널예스 월간중앙 일간스포츠

조선 Biz 시사위크 데일리안 KBC광주방송 전자신문 법률방송뉴스 엘르 엠스플뉴스

오마이뉴스 비즈한국 신아일보 YTN 디지털타임스 뉴스컬쳐 인벤 스포츠조선

아이뉴스24 CEO스코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MBN 디지털데일리 시사저널 산업일보 스포츠한국

뉴스토마토 초이스경제 중앙선데이 MBC 지디넷코리아 주간조선 데일리 NK OSEN

EBN 서울파이낸스 미디어오늘 아리랑 보안뉴스 캠퍼스잡앤조이 노동법률 MK스포츠

cnb NEWS 메트로 머니에스 지지통신 여성신문 국방일보 스포탈코리아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채널A 법률신문 바이라인네트워크 마이데일리

인민망 비즈니스포스트 조세일보 TBS 농민신문 독서신문 스포츠동아

일요신문 일요시사 시사오늘 TBC 인사이트 한경비즈니스 스포츠서울

건설경제 프레시안 한국일보 CNN 소년한국일보 THEASIAN 스포티비뉴스

이코노미스트 PD 저널 시사저널이코노미 TV조선 시사인 자동차생활 엑스포츠뉴스

이뉴스투데이 뉴데일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YTN 사이언스 코리아쉬핑가제트 이코노미조선 조이뉴스

브릿지경제 에너지경제 위키트리 한국경제TV 한국농어촌방송 르몽드

국민일보 이데일리 중앙선데이 KBS 데일리한국 에이블뉴스

중앙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TV 정신의학신문 맥스무비

파이낸셜뉴스 비즈니스워치 EBS 약사공론 그린포스트코리아

쿠키뉴스 뉴스타파 머니투데이방송 더스쿠프 베리타스알파

미주한국일보 아주경제 뉴스1 이코노믹리뷰 코메디닷컴

매일노동뉴스 허프포스트코리아 철강금속신문 이웃집과학자

문화일보 위키리크스한국 전기신문 한겨레21

연합인포맥스 이투데이 과학동아 디자인정글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컴퓨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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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게재여부에서나아가악성기사가게재된언론사가
뉴스스탠드인지아니면 CP인지파악하는것도위기관리의중요한요소입니다.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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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강점중하나는편집국기자에서나아가광고국과도네트워크가있다는것입니다.
이를바탕으로비교대조기사 ,은어사용기사,  HTS 기사송출등도가능합니다.

제안
개요

카사 리츠 부동산펀드

종류 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 간접투자

투자방법 앱을 통한 직접투자 위탁투자 위탁투자

투자대상 직접 고른 여러 부동산 실물자산 부동산 투자회사(여러 자산) 부동산 실물자산(단일 자산)

투자자 지위 건물주 주식회사의 주주 금융상품의 수익자

최소 투자금액 5000원 수백만원 이상(사모) 수백만원 이상(사모) 

특징

▪ 투자자가 자산 직접 운용
▪ 유동성 뛰어남
▪ 분산투자 가능
▪ 실제 건물에 투자함으로 안전자산
▪ 소액투자자도 부동산에 투자 가능
▪ 건물에 대한 상세정보

카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취득 가능

▪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리츠는 선택폭이 좁음

▪ 공모 리츠는 대형 빌딩에 한정되며,
건물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형태

▪ 건물에 대한 상세정보 취득이 어려움

▪ 현금화 어려움
▪ 분산투자 불가능
▪ 사모펀드는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렵고

공모펀드는 최대 9년까지 처분이 불가능
▪ 가입 과정이 복잡함
▪ 최소 투자금액이 높아

소액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움

30대 부동산 투자 트렌드, P2P 보다는 직접 건물주된다
온투법도 계속된 P2P 연체와 부실 막지 못 해…

상장리츠주가하락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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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하락세 속에서도 카사는 성장 중
리츠 주가 하락 속에서도, 카사 완판 속도는 더욱 빨라져

8월 27일온투법시행이후

7월방학중

방 구하러 부동산 가니? 나는 건물주 되러 거래소간다
5천원부터 투자 가능해, 방학 맞아 20대 투자자 몰려

이어지는 투자 떡락 속, 빌딩 건물주 되는 법
강남 사모님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바일 하나면 OK

P2P 연체발생, 가상화폐폭락시



부동산,주식관련은어는실제많이쓰고검색도활발하지만, 이를보도자료안에작성해기자들에게배포하기에는부담스럽습니다.
제안사는광고국을통해애드버토리얼(유가기사=비즈기사)가가능합니다.

제안
개요

HTS 송출은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건설경제
등이상황에따라가능합니다.

애드버토리얼비용도용역비내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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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버토리얼에서는영상도첨부해서송출이가능하므로, 
마케팅캠페인진행시영상조회수를확보하는수단으로기사를사용할수도있습니다.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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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언론홍보기조는 ‘언론사를가리지않는다’입니다.
그이유는점점구글검색인구가늘어나는데, 구글은네이버검색제휴가아닌언론사도상위노출이되기때문입니다.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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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릴리즈

인터뷰
피칭

밋업 초청

제안사는이러한방법으로이제막스타트업 20대대표가이끄는스타트업의행사에
기자를초청하고지면게재까지이끌어낸바있습니다.

실행
방안



제안사는릴리즈시메일과메신저를기본으로하되, 최대한많은커버리지를위해뉴스와이어도사용합니다.
미디컴, 프레인, 피알원은뉴스와이어를쓰지않지만, KPR과커뮤니크는예전부터뉴스와이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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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대체투자가그렇듯이초기투자자는공격적투자성향이많은 30대남자들입니다.실행
방안

월간 네이버 데스크탑, 모바일 ‘카사코리아’ 검색량 현황

네이버 키워드 검색 결과

월간 네이버 데스크탑,모바일 ‘카사’ 검색량 현황

네이버 키워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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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초기시절에는모든플랫폼에서 30대남성들이대부분을차지했기때문에여성투자자를유치해야신규고객으로확대가가능했습니다.
당시부동산 P2P 소딧을홍보한제안사는여성부대표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

한편스타트업으로포지셔닝할때는 30대부사장을내세웠고, 보험회사로포지셔닝할때는 50대사장을내세웠습니다.
12



금융/투자는신뢰감이중요하므로인물사진없이코멘트를할때는대표가하지만
인물사진이들어갈때는부대표가코멘트를합니다.

게재기간 헤드라인 주제 코멘트

2019.11.14 “신한금투 자산관리 계좌서 상업용 부동산에 실시간 투자”...카사 서비스 출시 카사코리아 예창완 대표

2019.08.21 카사코리아, 정보보호 능력 인정받아 ISO27001 인증 취득 정보보호 인증 취득 황정아 카사코리아 최고보안책임자(CISO)

2019.08.21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시스템, '철통보안' 인정 정보보호 인증 취득 카사코리아 황정아 최고보안책임자(CISO)

2019.08.11 빌딩 투자는 남 얘기?…블록체인으로 소액 투자한다 플랫폼 서비스 소개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회사 관계자

2019.08.02 ‘부동산+블록체인·빅데이터·VR’···프롭테크 시대가 다가온다 플랫폼 서비스 소개 카사코리아 관계자

2019.07.13 블록체인 이용해 중·소형 부동산 간접투자 문턱 낮춘다 서비스 출시 카사코리아 관계자

한편우리가배포하는보도자료에서는‘관계자‘라는표현을지양합니다. 실명보다는신뢰감을주지못하기때문입니다.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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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1911141419052475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806&py=722&sx=806&sy=422&p=UCvPZlp0J14sslKk8Ldsssssttl-275266&q=%EC%B9%B4%EC%82%AC%EC%BD%94%EB%A6%AC%EC%95%84&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o1zAZFt%2F48tOcIdiEeQxTQ%3D%3D&time=1581309487136&bt=14&a=nws*f.tit&r=284&i=8813C2CE_000000000000000000099230&g=5298.0000099230&u=http%3A%2F%2Fwww.cctv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32615
https://www.fnnews.com/news/201908211220230351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776&py=728&sx=776&sy=428&p=UCvQvlp0YidssuQtbjwssssssg0-441801&q=%EC%B9%B4%EC%82%AC%EC%BD%94%EB%A6%AC%EC%95%84&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o1zAZFt%2F48tOcIdiEeQxTQ%3D%3D&time=1581309732087&bt=14&a=nws*e.tit&r=294&i=88000107_000000000000000004190840&g=015.0004190840&u=https%3A%2F%2Fwww.hankyung.com%2Feconomy%2Farticle%2F2019081168911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MTAHRFFQ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215413726223


1. 부동산 유동화 증권(DABS)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유동화 증권(DABS, 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댑스)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자산 유

동화 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주가 거래소에 수익증권을 상장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익증권 소유자는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것인

만큼 임대료와 건물매각 시세차익에 따른 금액을 배당수익으로 취득합니다.

2. 부동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거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물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 처분의 목적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신탁계

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상가 소유권을 갖게 된 신탁사는 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유동화 증

권(DABS, Digital Asset Backed Security)을 공모∙발행합니다. 이 증권이 발행되면 일반투자자들은 카

사코리아의 앱을 통해 최소 5000원 단위로 건물의 증권을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유동화 증권과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공모 펀드의 투자대상은 대형건물로 한정돼 있지만, 부동산 유동화 증권의 투자대상

은 중소형 상업 빌딩입니다. 또한 공모형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여러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유동화 증권은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상장된 개별 부

동산을 검색하고, 투자가치를 판단해 부동산을 직접 선택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4. 부동산 유동화 증권의 규모,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 목표는 2년 동안 5,000억원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될 부동산

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300억~1000억 대의 중소형 상업용 건물입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한 매력적

인 건물을 위주로 소싱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유동화 증권의 배당 수익률은 5~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발행과정에서 신탁사와 은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3곳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술적 운영, 수익증권 발행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을 지원하며 추후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카사코리아와 전자증권 거래 분산원장을

공동 관리하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발행 및 인수에 참여합니다.

6.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소를 운영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카사코리아의 DABS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한 부동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 발행기간 및 상장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집니

다. 블록체인 기술 이용 시 증권의 도난 및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카사코리아 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일반투자자가 가격대가 높은 건물 부동산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도 나왔지

만, 복잡한 절차가 있고 대형건물에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유동화

증권은 누구나 쉽게 신원인증을 거쳐 클릭 한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유동화

증권 시장의 활성화는 향후 오피스 개발, 임대사업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8.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한금융투자 CMA 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해서 예치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공모는 선착순이며, 먼저 청약

한 고객이 DABS를 배정받습니다. 사용가능한 금융회사 계좌는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과업착수즉시프레스킷디자인및인쇄를진행합니다.
보도자료배포시에는프레스킷용량관계로반송될수있으므로, 텍스트만보도자료붙임자료로써활용합니다.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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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언론의차부장급이상기자중에는아직도인쇄물을선호하는기자가있으므로인쇄물로준비하고
모델선발시에는표지에활용할수있습니다.

실행
방안

15

카사를이용할수있는 5천원권쿠폰번호가기재된명함을
기자미팅용으로새로만듭니다.



섹션 헤드라인 부제 리드문

스타트업
[스타트업 취중잡담] 개인 투자자 열광, 5
천원으로 원하는 상업용 빌딩 투자한다

- 5천원으로 개인 투자자 상업용 빌딩

지분 소유 가능해

예창완 대표는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출신이다. 어느 날 ‘커피 한 잔 값으로

원하는 상업용 빌딩을 선택하고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사업을 구상했다. 그는

손쉽게 개인 투자자가 상업용 빌딩을 직접 선택·투자하는 카사코리아 앱(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

소)을 개발했다.

부동산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서울 상업용 부동

산 거래 12조 ...부동산 간접투자 인기
- 작년 저금리 영향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업용 빌딩 투자처로 급부상

은행 금리가 낮은 데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가 건물

이나 빌딩 등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려면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한 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가 인기

를 끌고 있다. 15일 KB증권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12조원에 달했다. 부

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 부동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재테크
[실전 재테크]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

보다 ‘DABS’로
- 소액으로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투

자 가능

부동산 투자는 주로 고액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리츠나

DABS와 같은 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는 부동

산 유동화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주(신탁사)가 거래소에 수익증권을 상장하면 일반투자자

들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금융, 블록체인하다] 카사코리아, 블록체

인 기술 이용해 증권형 토큰 발행
-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 등장

-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 기대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이용해 예술작품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물이 토큰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또는 금융(주

식, 채권)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 이는 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개념이다. 

섹션을공략할때는부동산, 투자등거시적인수치자료를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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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방안



시기 헤드라인 부제 리드문

3월
카사코리아, 빌딩 답사부터 재테크 강의 컨설

팅 참여할 답사단 모집

- 테헤란로서 빌딩 소개 및 답사

진행

- 재테크 강의와 컨설팅 기회도

제공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인 카사코리아가 테헤란로 빌딩 답사단 모집 소식을 알렸다. 답사단에게는

공모 중인 빌딩을 직접 보는 것에서 나아가 각종 재테크 강의와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카사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답사할 테헤란로 빌딩의 배당 수익률은 6% 안팎에 달한다.

4월
나도 테헤란로 빌딩 건물주...카사코리아 부

동산 간접 투자 상품 출시

- 카사코리아 이달 테헤란로 빌딩

공모

- 배당 수익률 6%대로 높아

카사코리아가 이달 1일부터 테헤란로 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 유동화 증권 공모를 시작한다. 이 증권

의 모집금액은 540억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에 달한다. 투자자는 신탁사가 발행한 부동산 유동화

증권(DABS)을 원하는 시점에 매수·매도가 가능하다. 임대수익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5월 카사코리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참가
- 카사코리아 부스서 다양한 체험

존 마련

카사코리아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는

28일부터 3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카사코리아는 핀테크 체험관에 부스를

마련해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6월 카사코리아 “공모 신청하고 친구 추천”

...2천원 지급

- 선착순 1,000명 한해...이벤트

참여자 2천원 지급

카사코리아가 10일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시 예정인 5호 상품 공모를 신청하고 친구

에게 추천하면 2천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카사코리아 앱 내 해당 이벤트 페이

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한 친구에게 이벤트를 추천하고 추천인이 카사코리아 공모

신청을 하면 추천인에게도 2,000원이 지급된다.

7월
부동산 증권 거래소 카사코리아,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투자액 2,000억 달성

- 6호 공모 10분만에 완판하며

누적 투자액 2,000억 달성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인 카사코리아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투자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카사코리아는 지난 30일 6호 공모 상품의 모집금액인 300억원을 2시간만에 모집 완료하면서 출시

100일만에 누적 투자액 2,000억원을 달성했다.

실행
방안

매월 스트레이트 릴리즈와 기획기사 피칭은 당연합니다.
제안사는부동산에임장가는것처럼현장답사단운영하는것을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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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기간 헤드라인 주제

이벤트 모집 전 카사코리아(Kasa), 공모 빌딩 답사 인원 모집 시작, 무료 와인에 재테크 강의도 제공...
이벤트 홍보 및

빌딩 소개

이벤트 모집 중 카사코리아(Kasa), 공모 빌딩 답사 모집 마감 임박, 재테크 강의는 덤
이벤트 참가자 모집 및

빌딩 소개

이벤트 진행 후 카사코리아(Kasa), 공모 빌딩 답사 이벤트 성료, 다음 공모는 언제? 
다음 이벤트 홍보 및
다음 공모 빌딩 소개

실행
방안

답사단모집은 PR 콘텐츠활용에서나아가
답사를간사람들이자발적으로본인블로그와커뮤니티에서바이럴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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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방안

제안사는부동산관련전문가들을자문단으로구성해보도자료작성시코멘트를삽입함으로써
기사를읽는독자들에게신뢰감을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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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부동산+블록체인·빅데이터·VR’…

프롭테크 시대가 다가온다
[류지영이 만난 사람]서울대 김경민 교수 "향후 온라인 물류

부동산 주목해야"
올해도 대규모 공모리츠 상장 예고…

옥석 가리는 비법

이름 유선종 김경민 서진형

소속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전공 주임교수
서울대학교 공유도시랩 디렉터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진다”
고 강조했다. 그는 예시로 빅데이터 기술을 들었다. 유 교수
는 “국내 토지가 3,900만 필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
동 주택도 약 1,350만 개나 있다”며 “이런 것들의 가격 정보
만 다뤄도 빅데이터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리츠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액의 합
리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향후 리츠 활성화는 이
러한 평가를 집행하는 제3의 기관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
하다고 보여지며, 이런 신뢰가 점차 쌓인다면 일반인들의 부
동산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부동산 직접투자가 정부 규제로 힘든 상황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리츠에 관심을 가질 것”이
라고 판단했다.

기사명
위기의 부동산산업, 

리츠·프롭테크로 돌파
'갭투자' 지고 '리츠' 뜬다…

부동산투자 대안되나
비용↓ 신뢰↑

“부동산거래 블록체인기술 필수”

이름 이상영 고준석 박인호

소속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동국대 겸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은 개발과 분양은 성숙단계이지만, 자
산관리, 임대관리, 정보, 중개분야 등은 그렇지 못해 프롭테
크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I(부동산투자), 사물인터넷
(주택), 빅데이터(가치평가), 블록체인(중개, 관리) 등이 활용
될 수 있다"

"공모리츠는 500만~1000만원만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는 기존 부동산시장과
는 다르다"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 활성
화에 기여할 것이고 상장시켜 거래를 하면 세원이나 자금 출
처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는 가장 역동적인 프롭
테크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미국, 인도, 조지아
공화국, 온두라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블록체인 기반 부동
산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부동산산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안
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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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개인에 우량 상업용부동산 투자 기

회" "임대차 계약후 공실 리스크 가능
성도"

롯데리츠, 일반 공모 경쟁률 63.28대
1 '흥행대박'…유통리츠 촉발제 되나

10년 만에 10배 성장, 리츠 투자 성공
하려면?

불확실한 미래 ‘고위험’ 베팅 … 2030, 
가상화폐·P2P대출 ‘러시’

"우리도 15억원 주담대 금지" P2P금
융협회 자율규제안 뒤에는…

이름 이현석 심교언 권대중 구정우 위정현

소속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주요
내용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전반
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올바른
정보 공개와 정확한 자산 평가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통 리츠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전
망이 어렵기 때문에 리츠는 유통업계 있
어 자산유동화의 매력적인 방법"이라며 "
또 리츠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부동
산 투자가 아니라 소규모 자산으로 다양
한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민
자산 안정화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는 리조트, 산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공장 등 리츠의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익형 부동산 중심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리
츠로 편입시켜서 자금을 공유하는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상품을 다양화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당근
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개
입하는 부분이 많아 상품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세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고 차별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 가진 것 같다”며 “신기술에 능숙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
하고자 하는 용감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소속 P2P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P2P금융업이 부동산 위주로 돌아가고 있
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P2P금
융업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부동산을 규제했을
경우 다른 것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으로 어떻게
든 발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
율규제안은 P2P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명 [갭투자보다 리츠]①국토부, 이유있는
'상장리츠 띄우기'

[블랙홀 부동산]下 리츠 등 대체 투자
처 물꼬 넓혀라

[창간1주년 특별기획②] 금융 현장 파
고드는 지구적 신뢰시스템 블록체인

핀테크로 돈 몰린다… 플랫폼 넘어 서
비스로 중무장

[탐사S] P2P금융 시행령 내놨지만...
투자자 보호 '산넘어 산'

이름 손재영 고준석 채상미 김헌수 채일권

소속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동국대 겸임교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블록체인경영협회 운영위원장)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초빙교
수

주요
내용

"리츠는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령
화시대 노인들한테 적합하다"며 "우리나
라처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리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부동자금이 간접투자 상품으로 유인되
려면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
해서는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세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
집 대신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자들이 관

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성장하면 국내 뿐 아니
라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몇 년 전부
터 많은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
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
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와 직결하는 인식으
로 인해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도 아직
충분히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규
제 샌드박스 시행을 기점으로 차츰 더 많
은 블록체인 사업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플랫폼이 강한 업체들이 유리
한 환경이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플랫
폼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안전망이 좋다는 판단이
들면 플랫폼이 강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는 차주에 대한 정보와 계약서 등 모
든 정보 공개가 제한된 상황으로 P2P 업
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깜깜이 정보
만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차주와 거래계약서 등은 투자자들이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

다.



[조선비즈] 백윤미 기자 2020.01.17

투자자를 모아 부동산을 사고 임대해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시장이 갈수록 커지
고 있다. 부동산 법인에 투자하는 리츠가 활성화되는가 하면, 상업용 빌딩에 직접 투
자하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등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액으로 상가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까지 등장했다. 오는
2월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소액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유통 서비스인 ‘카사' 플랫폼이 출시된다.

커지는 부동산 간접투자에 다양해지는 상품... 
“빌딩 5000원어치도 살수 있다”

투자자를 모아 부동산을 사고 임대해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시장이 갈수
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법인에 투자하는 리츠가 활성화되는가 하면, 상업용
빌딩에 직접 투자하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등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액으로 상가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까지 등장했
다. 오는 2월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소액 간접 투자할 수 있
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유통 서비스인 ‘카사' 플랫폼이 출시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DABS 시장 활성화' 보고서에서 “저금리 시대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
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대체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DABS 거래소를 활
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기자 2019.11.04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이
내년 초 상용화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200억~1000억 원 대 상업용 부
동산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최소 5000원 단위부터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는 차
세대 재테크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나스닥과 호주, 홍콩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반 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인 것처럼, 카사도 DABS 유통 플랫폼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
저 패브릭을 접목해 실시간 거래를 구현하고 있다.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5000원으로 강남빌딩 투자… 
블록체인 DABS 내년 상용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수익
증권'이 내년 초 상용화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200억~1000억
원 대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최소 5000원 단위부터 실시
간 사고 팔 수 있는 차세대 재테크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나스닥과 호주, 홍콩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반 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인 것처럼, 카사도 DABS 유통 플랫폼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접목해 실시간 거래를 구현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은 개발과 분양은
성숙단계이지만, 자산관리, 임대관리, 정보, 중개분야 등은그렇지 못해프롭
테크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I(부동산투자), 사물인터넷(주택), 빅데이
터(가치평가), 블록체인(중개, 관리) 등이활용될 수있다”고 말했다.

실행
방안

현재부동산관련교수와네트워크는없지만, 제안사는이러한방법으로
프랜차이즈언론홍보시부동산전문가의코멘트를삽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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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헤드라인 부제 리드문

채용/
인사

부동산 증권 거래소 카사코리아,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 실시

-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회사

- 업계 시장 규모 0 조원.. 잠재성

장가능성 무궁무진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인 카사코리아가 분야별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사코리

아는 2명의 공동창업자사 설립한 이후 창업 1년 만에 임직원이 30명이 넘어선 스타트업이다. 이번

채용은 IT 개발, 부동산 관리, 신탁사 관리, 엔지니어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다. 

사업
결과

부동산 유동화 증권 투자자, 
30대 이상 80% 이상 달해

- 30대 이상 투자자 수 가장 많아

- 부동산 재테크 적극적... 40대도

급증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서 30대층이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높은 수

익률을 제공하는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0일 카사코리아의 세대별 고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증권의 전체 투자자 중 30대 이상 투자자가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강남 사모님들, 

부동산 간접투자에 수천만원 투자하는 이유가

- 카사코리아서 부동산 유동화 증

권 거래 가능

- 신탁사가 건물 감정평가 후 증

권 발행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서 진화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새롭게 나왔다. 카사코리아가 내놓

은 부동산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 소유자(건물주)가 신탁사에 건물을 넘기면, 신탁사가 수익증권을 공

모 발행하는 형태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투자대상이 대형 건물에 국한되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

유동화 증권은 투자대상이 200~1000억원 대의 중소형 상업용 빌딩이라는 장점이 있다.

실행
방안

제안사는성과등수치자료가발생할경우인포그래픽을제작해배포합니다. 그렇기때문에투입인력에디자이너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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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취급하는 P2P 금융의 연체율세가 뚜렷하다. 원금손실 사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

다. 이에 안전성을 높인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P2P 금융의 부

동산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동산 유동화 증

권의 경우 중반대 수익률이지만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주는 금융업

이다. 지난 3~4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27곳, 누적대출액은 37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

기준 업체 수는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3%

로 높지만 대출잔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이 차지

했다.

P2P 대출 연체율의 급증은 이처럼 부동산 PF 등 각종 부동산 담보대출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

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선두주자인 어니스트펀드와 피플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 PF 대출에서 약 3,00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현재까지 연체율이

0.51%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산유동화(ABL) 등이 속한 부동산 담보(기타) 분야에서는 현재까

지 약 1,00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 연체율이 41%에 달한다. 피플펀드 역시 부동산 PF 분야

에서 1,63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55.77%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기타)

분야에서는 45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해 현재 82.64%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PF 투자 상품은 빌라, 오피스텔 등 건축 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

다. P2P 업체는 건축 완공 시 제도권 금융사의 대환대출금을 받아 고객들의 투자액을 상환해준

다. PF 상품의 경우 투자 단계에서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미미하다.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담보물 예상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면 투자금 상환 재

원이 없어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탁사 발행, 투자자 보호장치 등 부동산 유동화 증권 등장

카사코리아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

고 있다. 부동산 유동화 증권(DABS)은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이다. 이 증권

은 부동산 전문 신탁사와 은행이 운영·발행하며 거래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

이 특징이다.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발행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 건물 소유주가 카사코리아에게 부동산

상장을 의뢰하면, 신탁사와 은행이 함께 건물가격을 감정한다.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탁사와

은행은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상장한다. 이후 일반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동 증권을 주

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총 유동화 증권 발행규모는 혁신서비스 지정 기간 내 5000억원으로 한정

된다.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이다.

연체율높은 P2P 부동산투자 ... 부동산유동화증권급부상

제안사는 상장 리츠, 부동산 펀드, 부동산 P2P 등을 카사코리아아 대체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2P가 리츠나 펀드보다는 약세이므로, 초반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행
방안



카사코리아와 유사한 상품의 라운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독자가 비교대조를 통해 카사코리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부동산 간접투자 완판 행진

저금리 기조와 함께 정부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공모형 리츠(REITs·부동

산투자회사)나 공모형 부동산 펀드에 투자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리츠는 일반인에게는 낯선

시장이다. 국내 리츠 시장 자체가 사모형 중심으로 커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리츠

중 소수 기관ㆍ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비중은 90%를 넘는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형 리츠ㆍ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기업 투자자에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상장 리츠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게 해 투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

한다.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나 산업단지 용지 등을 공급할

때에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공모형 리츠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한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일반주식거래와 마

찬가지로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가 없다. 기존 상장 리츠는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에이자기관리, 케이탑자기관리, 모두투어자기관리 등이다. 지난해 롯데 리츠와

NH리츠 둘다 리츠 상장에 성공했다.

NH프라임리츠는 서울스퀘어, 강남N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삼성SDS타워 등 인지도가 높은 4개 오

피스 빌딩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청약경쟁률 317.6 대 1을 기록했으며 청약증거금으로

2017년 넷마블 이후 최대인 7조7499억 원을 끌어 모았다. NH프라임리츠의 공모, 청약증거금 규모만

7조 7499억원이다.

공모형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출시돼 펀드 청산 시점까지 환매 불가능하다. 환매

가 가능하다고 해도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홈플러스의 우량 점포 3곳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이지스코어리

테일부동산투자신탁 302호)를 출시했다. 이 펀드의 모집금액인 1173억원을 전액 판매했다.

부동산 유동화 증권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카사코리아는 협약을 맺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전자증서 형태로 투자자에게 판매·중개 역할을 한다. 전자증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

트계약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여기서 거래되는 수익증권

은 공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상장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비슷하지

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까지의 복잡한 상장 과정 없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형 빌딩 등

규모가 큰 상품에 국한돼 종목이 한정적인 리츠와 달리 200억~1000억원대의 중소형 부동산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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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상황을설정한스토리두잉형기사를통해독자의공감을서두에서이끌어냅니다.

카사코리아,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한 부동산 수익증권 출시

#1 서울 송파동에 사는 정지민씨(42)는 최근 보유 현금을 상장 리츠에 넣었다. 하지만 생

각했던 것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다. 자산을 많이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갔다.

무엇보다 공모하기 위해 공모주 일정, 청약일을 정하는 등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이번에는

카사코리아의 앱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정씨는 “본인인증도 간편하고 클릭 한 번이

면 투자가 가능해 편리하게 건물을 보고 투자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했다.

# 2 서울 회현동에 사는 김시현씨(39)씨는 저금리 기조 현상으로 은행에 돈을 묶어 두고

싶지 않아 투자상품을 찾기 시작했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은 대형 규모 투자 상품이고

복잡한 절차로 고민을 하다가 포기했다. 이와 달리 카사코리아의 상품은 중소형 빌딩 투자

이기에 부담이 적어 투자를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김씨는 “처음 하는 투자여서 고민이 많

았는데 소액부터 가능해 부담이 되지 않아 좋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왔다.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대표하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간접투자상품이 나왔다.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대형 규모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둔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어렵다. 부동산 유동화 증권은 리츠와 유사한 방식이다. 하지만 진입 금액이

훨씬 낮고, 부동산 펀드 보다 환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유동화 증권(DABS)

부동산 유동화 증권(DABS)은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주가 DABS를 상장하면, 일반투자자들은 카사코리아 앱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

능하다.

예컨대 빌딩을 처분하려는 건물주는 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영자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 상장과 달리

건물주에게 따로 소유권이나 경영권 등이 남지 않는다. 건물주가 카사코리아 측에 빌딩 매각을 의뢰

하면 카사코리아는 신탁사 등과 함께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기업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다. 감

정평가가 끝나면 평가액만큼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액만큼 해당 건

물에 대한 지분, 즉 증권을 가지게 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5000원이다.

카사코리아는 이 증권을 판매·유통하는 거래소 역할을 수행한다. 상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는 판매

기간과 건별로 신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카사코리아는 매도·매수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0.2%씩을 받

아 이익을 낸다. 매매 물건은 주로 상가와 같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이다. 총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혁신서비스 지정 기간 내 5000억원으로 한정된다.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3곳이 건

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술적 운영,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다. 신한금융투자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을 지원하며 카사코리아와 거래원장을 공동관리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수익증권

을 발행한 부동산신탁을 인수하고 플랫폼 이용자 계좌 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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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00일 , 300일, 1년, 3년등분기점마다등어떤성과와반응이나왔는지작성하고인포그래픽을첨부합니다.

카사코리아, 출시 100일만에 누적 투자액 2,000억 바라본다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인 카사코리아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투자액 2,000

억원을 돌파했다. 카사코리아는 지난 30일 6차 공모 상품의 모집금액인 300억원

을 2시간만에 모집 완료하면서 출시 100일만에 누적 투자액 2,0000억원을 달성

했다.

카사코리아는 상반기에 대치동 b빌딩, 테헤란로 A 빌딩, 청담동 C빌딩 등 여러 부

동산 유동화 증권을 내놓았다. 0일 기준, 부동산 주식을 내놓자 마자 모집금액인

00억원이 모두 모이며 완판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다음달 0일 0역 빌딩(7차)

을 내놓을 예정이며, 7차의 모집금액은 0억원에 달한다.

카사코리아 부동산 빌딩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0천 0백명이었고, 평균 배당수

익률은 총 0% 수준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이 돌아갔다.

카사코리아는 모집금액 기준으로 1차 상품 출시에 비해 현재 10배의 성장을 이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30대·40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5천원

부터 2천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카사코리아는 상반기 대비 0% 성장했다.  

카사코리아의 1인 평균 투자금액은 00만 00원, 

1인 평균 투자횟수는 0회로 집계됐다.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재투자율은 지난 4월보다 상승해

90.06%(2020년 04월 12일 기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10명 중 약 9명의 투자자가 재

투자한다는 뜻이다. 투자자 만족도는 약 87.02%로 투자자들은 투자 기간 선택 가능,

중반대의 수익률, 편리한 서비스 등을 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1차 상품에 투자한 김영미씨는 “중소형 상업용 빌딩을 모바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어서

신기했다”며 “다음 달에 지급될 임대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사코리아 예창완 대표는 "하반기에도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 수

익성이 높은 매물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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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딩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

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등 직접투자 상품처럼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해도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P2P(Person to person·개인 간) 대출이 알짜 투자처로 부상했다.

P2P 대출은 P2P업체가 빌라 신축 자금 모집 등에 관한 프로젝트를 띄운 뒤 개인이나 법인 회

원들에게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뜻한다. 회원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연 10~15%(세전) 정도의 이자수익을 사업자(쉽게 말해 빌라를 지어 분양한 사람)에게서

받는다. 한편, 핀테크(금융기술)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카사코리아가 내놓은 ‘2호 상품’도 그중 하나다.

P2P 어니스트펀드 14호 상품(영종하늘도시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어니스트펀드는 아파트 선순위 담보 투자상품과 SCF채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

P2P업체다.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영종하늘도시 ‘프리미엄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1호 14차’ 상

품을 출시했다. 이번 투자상품의 총 모집 금액은 28.5억원이며, 연수익률은 12%이다. 12개월

투자기간으로 진행된다.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및 바다 영구 조망권이 확보된 우수한 입지이다.

투자자 수익금 전액 안전관리를 통한 수익금 연체 위험 사전 방지하고 있다.

P2P 테라펀딩 제 3564차 상품(제주시내 인근 고급 타운하우스 신축사업)

테라펀딩은 건축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금융 서비스다. 시중 은행

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고금리·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형 주택 사업자들에게

P2P대출 방식으로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부동산 담보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8~15%의 수

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근 테라펀딩이 제 3562차 상품 펀딩 완료에 이어 3564호 투자 상품

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제 3564차 상품은 제주시내 인근 고급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에 쓰인다.

모집금액은 10억원이며 투자기간은 5개월이다. 연 수익률은 12%다.

2

카사코리아 2호 상품(대치동 B 빌딩) 출시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발행·유통하는 부동산 거래소다. 부동산 거

래소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수익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건물 소유자가 거래소에 건물 상장을 신청하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DABS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카사코리아는 0일 대치동 B 빌딩 공모 신청을 실시할 예

정이다. 모집금액은 280억원이며, 배당 수익률 8.5%이다. 카사코리아 측은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자산신탁, 한국투자신탁, 코람코자산신탁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검증된

우량자산’을 공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0만

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이다. 일인당 1일 매매회전율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각양각색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출시... 나에게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

부동산 간접 투자처인 주요 P2P 업체 및 상품과 함께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하면서 인지도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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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코리아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디지털 유동화 증권(DABS, Digital

Asset Backed Security)을 발행하며 부동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DABS를 발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카사코리아는 DABS 거래소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블록

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이력을 중앙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한다

는 점이다. 데이터(거래기록)는 위·변조가 원천봉쇄된다. 정보를 감추기보다 참여자 모두

에게 공개함으로써 거래기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DABS는 실물자산을 토큰화(Asset Tokenization)하는 형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의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

술을 이용해 증권을 토큰화시킨 것이 증권형 토큰이다. 즉, 각종 자산을 토큰과 연동해 마

치 주식이나 증권처럼 토큰 보유자가 배당과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의 블록체인화가 주는 혜택은 다양하다. 이미 영국, 스위스, 미국 등 금융선

진국들이 부동산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산에 기초한 토큰화는 앞으로 부동산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DABS 시장 활성화’ 보고서에서 “저금리 시대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

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대체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DABS 거래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단독주택 등도 모기지 담보부증

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도 있게 될 것

이다.

카사코리아,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의 토큰화 첫 발 디딘다

블록체인은부정적인느낌도있기때문에전면에내세우는것을자제하지만, 
커버리지를위해필요할경우에는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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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게재되고서끝이아니라독자의클릭을받고서읽혀야합니다.
퍼포먼스마케팅을할때광고소재를신경쓰는것처럼언론홍보시에도사진까지신경써야클릭을받을수있습니다.

네이버썸네일꽉찬이미지가독자의클릭을조금이나마더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이미지가똑같으면, 기사가다르더라도, 똑같은내용의기사라고생각해서지나치는독자가생길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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